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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보도시점  배포시 배포 2024.10.4.(금) 10:00 

청년 금융지원, 확 와닿게 바꾸어 가겠습니다.
▣ 10월 중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금융교육을 대폭 내실화하는 한편, 

청년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햇살론 유스 확대,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
청년도약계좌 개선도 지속 추진

   금융위원회는 저소득(연소득 3,500만원 이하)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

위해 햇살론유스를 지원하고 있다. 10월부터 햇살론유스의 지원효과를 강화

할 수 있도록 공급규모를 확대하고, 지원대상도 넓히며,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

배려대상 청년은 더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.

 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’24년 공급

계획을 2,000억원에서 3,0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.

   * ’24년 복권기금 출연금 300억원 → 450억원으로 증액 예정

  또한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도 넓혀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. 그간 미취업 

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, 이제 창업 후 

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자금(1회 최대 300만원)을 지원받을 수 

있으며, 물품구매 등 용도로는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

있다.(1인당 총 1,200만원, 10월부터 시행 예정)

  또한 사회적배려대상*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. 현재도 

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, 정부 재정으로 

은행 이자의 1.6%p를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2%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

할 수 있다.(시행령 개정 후 ’25년 2분기 시행 예정) 

   * [사회적배려대상]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활근로자,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

   영끌·빚투로 인한 투자실패, 전세사기, 불법사금융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

사전에 방지하고자 해당 금융교육이 꼭 필요한 재무적 의사결정 길목(첫 대출시, 

첫집 계약시 등)에서 수요에 딱 맞는 맞춤형 교육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. 

  특히 청년층의 경우 대출이나 투자시 유의해야 하고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쇼츠, 

인플루언서 영상 등 선호하는 수단으로 제공하여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이 

진행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. 또한 현재 금융교육은 각 단체에 의해 개별적·

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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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편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‘금융과 경제생활’이 선택과목으로 

추가*되므로 이를 많이 선택하고 공교육 내에서도 금융교육이 안착될 수 

있도록 학생, 학교 등 수요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. 

   * 현재 중3 학생이 고1이 되는 ’25년 상반기 중 선택과목을 선택하고, 고2가 되는 
’26년도 교육현장(수업)에서부터 시행 

 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관련 각 기관·단체가 모여 협의하는 금융교육협의회를 

개최하여 논의할 예정(10.25, 잠정)이다.

   한편, 청년층 전반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청년도약계좌도 

지속 개선·홍보해 나갈 계획이다.

   * ‘24.8월말 기준 누적 144만명 계좌개설

 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(연 최대 6%)에 더해 

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, 결혼·창업·주거마련 등 

다음 도약을 위한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.

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자산형성 수요를 보다 충족시킬 수 

있도록 다양한 개선을 추진해왔다. 우선, 육아휴직자나 군 장병 등도 가입

할 수 있도록 하고, 결혼·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

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. 또한, 

만기에 대한 청년층의 부담을 고려하여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해도 충분한 

수준의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. 

  향후에는 기여금 지원 수준을 확대하여 제한된 소득 하에서도 성실하게 납입

하는 청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 이 경우, 청년

도약계좌 가입시 연 최대 9.5% 수준의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   * 5년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,400만원 이하, 매월 70만원 납입, 금리 6% 적용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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